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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도착했습니다.         17-01-03a

독일의 산업도시라고 하는 푸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 건물들은 역시 독일 답게 빨간 지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푸랑크푸르트 공항은 기대했던 대로 웅장했고 깨끗했습니다. 10여시간동안 인도항공 내에서 유일한 동양인으로 있다가 푸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을 하니 일본과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깃발을 든 인솔자를 따라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힌인은 아니더라도 동양인아라는 것 하나만으로라도 제가 느꼈던 이질감을 어느 정도 씻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제친구 기업인과 뉴렌버그로 가는 탑승구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아직도 여러 시간 남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푸랑크푸르트의 시내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약 20분 동안의 거리에 비교적 번화한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시내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한국어 표지나 간판을 찾고 있었습니다. 몇 불럭 걸어갔더니 한글로 “백화점”이라는 간판이 독일어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보니 한인들이 경영하는 듯한 큰 매장이 있었고 10여명의 한인들이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한국식당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까운 곳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한국식당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점원의 지시에 따라 걷고 있는 중 몇개의 한글표지가 가게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수의 한인들이 그 곳에 거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고려하우스라는 한인식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간 시간이 오후 4시반이라서 그런지 손님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푸랑크푸르트에서 한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 가분이 좋았습니다.


식당에서 서비스를 하는 젊은 한인 아가씨는 독일의 풍토에 익었는지 상냥함이 남가주의 한인식당 종업원들의 반정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한인이라서 저에게는 반가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소머리 국밥을 시켜 먹었는데 음식의 맛과 질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이었습니다. 단 가격이 로스 안젤레스의 한인식당의 배 정도 있었습니다.  15유로에다 팁을 가산하고 보니 미화로는 23달러 정도 이었습니다. 역시 한인이라서 그런지 소머리국밥을 먹은 후 몸과  마음이 뿌둣했습니다. 그 식당의 웨이트레스에게 물어보니 푸랑크푸르트에 한인이 약 만명 정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신문”이라는 한글 신문도 식당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불랴부랴 공항으로 돌아와서 뉴렌버그에 가는 탑승구에 갔더니 제 친구이신 한 큰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10여 시간을 비행했고 저는 로스 안젤레스에서 10여 시간을 비행하여 머나먼 독일의 한 탑승구에서 약속대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평범한  일이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푸랑크푸르트에서 뉴렌보그까지는 약 40분의 비행거리이었습니다.뉴렌버그는 인구 50만명의 아름다운 도시이었습니다. 도로의 양축에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나무들이 마치 푸른 병풍처럼 정렬되어 있어서 뉴렌버그 안에서도 숲속을 달리는 기분을 주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잘 정돈된 도시는 역시 독일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뉴렌버그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 승무원에게 누가 독일의 수상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줄에 앉은 여 승객이 마켈 (Merkel) 여사가 새로운 수상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안젤라 머켈 (Angela Markel) 여사가 이끈 기민당은 지난 선거에서 226석을 차지했고 쉬뢰더 전 수상이 이끈 시민당은 222석을 차지하여 둘다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협상끝에 머켈 여사가 새로운 수상이 되고 머켈 수상은 사민당에게 여덟개의 각료자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기만당은 여섯개만의 각료자리를 유지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쉬뢰더 전 수상은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합의의 일부이었던 것같습니다. 머켈 여사는 독일 역사상 처음 여성 수상이 된데다가 동독출신라는 점에서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끝

